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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비 내리는 새벽길을 달려 태백에 도

착했다 황지에서 비가 갰다 발걸음이 가벼

웠다 배낭을추스려첫발을내디딘다

도심 한가운데 황지가 있다 낙동강의 발

원지강원도태백시에있는황지에서는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하루 5000여 톤이나 끊임

없이솟는다태백시손정식문화관광해설사가황지의

속은깊이를알수없다고말했다해발 680m에서물이

솟는데 수온은 추우나 더우나 섭씨 12도 정도라고 했

다 물길은이내복개수로로사라졌다 태백시는 2018

년까지여기서황지천구간을걷어내복원한다고한다

낙동강 1300리 예서시작되다란 비석앞에부산서가

져간금정산막걸리를한잔올렸다

비가 내려 그런지 황지천의 물은 콸콸 흘렀다 물색

은짙은회색 한때석탄을많이캐낼때는짙은먹빛이

었다고한다 물색은옅어졌지만, 여전히검었다 태백

문화원에서근무했던안호진씨는태백은석탄산업합

리화 이후 인구도 줄고, 경기도 많이 위축되었다고 했

다 안 씨가자작나무수액을권했다 고로쇠 수액보다

맑고맛은담백했다

강물은 늘 아래로 흐른다 산길보다 분명 걷기가 수

월할것으로생각하니미소가나왔다 태백시는황지에

서구문소까지 웰빙로드로해놓았다막상걸어보니

좁은 인도에 가로수까지 심어 썩 쾌적한 것은 아니었

다 태백체육관 앞에서 길이 끊겨 잠시 당황했는데 왼

쪽황지천다리를건너가면되었다

고원도시태백에는봄이한창이다버들강아지가냇

가에서목을빼고하늘거렸다 회색낡은건물에 한국

진폐협회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잔기침이 나왔다

6080년대전국의안방을따뜻하게하던연탄은탄광

노동자에게돈과병을함께안겨주었다연탄보일러의

따뜻함이어디서비롯됐는지어릴적엔몰랐다

장성여고 앞에서 큰길을 버리고 옛 도로로 걷는다

비탈진 절벽에 생강나무꽃과 진달래가 사이좋게 피어

있다안내판이있어들여다보니오래전지구의속살인

암석과지질을설명해놓은것이다석포까지이어지는

낙동강절벽곳곳에이런안내판이있다

철로 아래를 지난다 때마침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

한대가굉음을내며지난다 한때개도지폐를물고다

녔다는장성에는단한곳의탄광만남았다신촌마을

인근에 거대한 수직갱도 철골구조물을 갖춘 대한석탄

공사 2수갱이그곳이다

물길이심하게굽이치는곳에태백장성이중교가아

직있다 위는 철로이고아래는차량과사람이다녔다

태백에서가장오래된다리인데근대화의상징적존재

다 지금은새로운다리가하나더생겨삼중교다

장성에 있는 태백경찰서에도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시멘트 망루이다 진폐 환자 치료

지정병원으로유명했던장성중앙병원은현재근로복지

공단 태백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한석탄공사 장

성광업소정문에해고된노동자들이시위하고있다 80

년대유행했던노동가를아직도부르고있어애잔했다

학도병을배출한태백중학교를지나옛도로를따라

걷는데 레미콘 공장 벽에 구호가 선명하다 부지런해

야 잘 산다 도로이름이 독특했다 비와야절벽로 실

제로 그 마을엔 비가 와야 물이 떨어지는 절벽이 있었

다 다행히오전내내비가와서비와야폭포(연화폭포)

를볼수있었다

메밀뜰샘터에서 목을 축이고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이 전시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도착했다

시간이늦어야외에전시된삼엽충과암모나이트화석

을보았다

박물관 아래에 구문소가 있다 물은 산을 건너지못

하고 산은 물을 가른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

어긋난곳 달걀로바위를 깰수 있다는자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 바위를 뚫은 물의 힘에 숙연해지는 곳이

구문소다 S자로흐르던물줄기가수만년동안구문소

바위절벽을맨몸으로부딪쳐마침내물길을낸것이다

사시랭이 마을에서 통리에서 내려온 물길이 보태져

황지천이 더 늠름해졌다 동점역은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인지출입구를폐쇄했다 동점역에서하루를마

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걷는다 동점역에서

석포까지는보행로가제대로확보되지않은좁은길이

라 주의해서 걷는다 빨리 달리는 트럭에 바짝 긴장하

며드디어강원도와경상북도의도계에다다랐다

하늘이 내린 땅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와 이별하

고 전통과문화자연이함께하는경상북도로 들어섰

다물은아는지모르는지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쉽게

아래로흘렀다 육송정삼거리에서석포까지도상거리

는 3 아침 햇살을 받은 강은 몽환적인 안개를 뿜어

냈다 1구간 종착지인 석포역에 도착하니 목련이 활짝

피어반겨주었다 275를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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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은 가락의동쪽에서유래한것으로여기서가락은상주다 강은국가의관

리편의에따라국가하천과지방하천, 소하천으로나누는데낙동강은크게지방하천

황지천, 지방하천낙동강, 국가하천낙동강을통틀어부르는말이다 낙동강은강원

도태백시함백산(1537m)아래황지못에서발원하여반변천,내성천,영강등의지류

를받아덩치를키운뒤상주남쪽위천과선산감천, 대구금호강,남지남강을합친

뒤흐름을동쪽으로바꾼다삼랑진에서밀양강을합치고을숙도를지나남해로흘러

들어간다 강원도태백시황지못에서부산을숙도하굿둑까지새로조명되는 낙동강

에코트레일 이길을뚜벅뚜벅걸어역동하는낙동강의힘을만나본다

낙동강 1300리 물길따라시간의위대함을보다

부

낙동강에코트레일 1구간태백황지봉화석포역

해발 680m 도시한가운데황지못

하루지하수 5천t 솟는 낙동강발원지

고생대화석퇴적암흔적

강물이산을뚫은구문소장관

웰빙로드따라 275 뚜벅뚜벅

낙동강에코트레일

에코트레일1구간

강원도태백시황지

경북
봉화군
석포역

안동호

상주시
삼강주막

구미해평습지

대원화원읍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밀양시삼랑진읍

부산을숙도

구문소를지나면통리에서내려온계곡물이물을보태황지천이꽤넓어진다비로소낙동강의제모습이조금씩드러난다

태백시 장성동 비

와야폭포로에 있는

비와야폭포 원래

이름은 연화폭포인

데 평상시엔 건폭이

다가비가많이오면

폭포수가쏟아진다

부산일보제공


